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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는 다른 사회 네트워크와는 달리 척도 없는 네트

워크 (scale-free network)의 특성이 아닌 정보의 보급, 인터넷 연쇄 편지, 청원 편지 등에서 보여주는 유

포 네트워크 (dissemination network)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왕조를 통합한 삼국왕조

실록은 사회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 네트워크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와 계층적 네트워크 (hierarchical network)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

는데, 삼국왕조실록도 척도 없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계층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영토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신라만의 독특한

양상을 가지는데, 이 양상이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근간을 만든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

반적인 나라 경영, 발전 양상 및 이들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의 인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통치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삼국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삼국왕조실록∣척도 없는 네트워크∣계층 네트워크∣유포 네트워크∣

Abstract
Most social networks have power-law distribution that is one of distinct properties in

scale-free network. In contrast to social network character, people networks of the Goguryeo,

Baekje, and Silla show dissemination network that is a narrow and deep-reaching style of

information transmission. However, people network of three kingdoms that is integrated each

national people reveals scale-free and hierarchical properties. Pattern of territory expansion and

abridgment in Silla is distinct from those in Goguryeo and Baekje, indicating that the distinct

pattern reflects a power for unification. Several patterns in national management and national

development of the three kingdoms are also analyzed based on network. Our results provide new

insight that is analyzed by network-based approaches but is not analyzed by historial

approaches in history of three king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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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복잡계 과학의 하나로 대두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네트

워크는 노드라 불리는 구성요소(점)와 그들 사이의 상

관관계를 링크(연결선)로 단순화 한 것으로 공학 분야

에는 전기 네트워크(electric network)와 컴퓨터 네트워

크 (computer network), 생명과학 분야에는 생물 네트

워크 (biological network)와 신경망 네트워크(neural

network), 정보 분야에는 라디오 네트워크(radio

network)와 통신 네트워크(telecommunication network)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는

국가, 경제, 소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구성원

또는 구성성분을 노드로 하고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링크로 구성된 복잡하고도 다양한 네트워크

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2]. 따라서 네트워크는

기존의 구성성분들의 상관관계를 도식이 아닌 복잡계

과학의 일환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에서부

터 네트워크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와 정보를 얻는 연구

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3].

사회 네트워크는 구성원 개인이나 조직이 노드가 되

며, 이들 구성원 간의 관계 즉, 친구관계, 혈족관계, 공

통 취미, 제정관계, 믿음관계 등 다양하고도 특별한 관

계가 링크가 되는 구조를 말한다[2]. 이제 사회 네트워

크의 분석은 현대 사회과학의 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

다. 또한 네트워크의 특성은 사회 과학 분야에 한정되

지 않고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학(epimemiology)은

생명과학과 의학의 전통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신

종 플루나 간염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퍼져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회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서 가능하며, 이는 사회구조와 구성원 사이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법칙과 양상으로부터 실마리를 얻을 수 있

다[4].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

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과학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

한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는데 실마리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네트워크의 일환인 영화배우 네트워크[5], 인터

넷월드 와이드웹[6], 삼국지 인물네트워크[7], 논문 인

용 네트워크[8]등은 멱함수 분포 특성을 가지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사회 네트워크이지만 정보의 전파, 이라크

파병 반대 서명과 같은 인터넷 연쇄 편지나 청원 편지,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 전달은비교적좁고긴분포 특

성을 가지는 유포 네트워크(dissemination network)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9]. 이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비록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회 네트워크의 독창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특성을 함유하는 네트

워크의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노드로 하고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링크로 하

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삼국시대 왕조실

록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과는 달리, 구축된

네트워크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하였

다. 이 결과는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자연과학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관점

에서 해석하고자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는 역사학자의

역사학적 해석만이 아닌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미이며 독창성이다.

Ⅱ.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삼국시대 왕조실록의 인명 데이터베이스는박영규가

지은 한권으로 읽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에 나

오는 인명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10-12]. 인물-인물

상관관계 정보는 각 왕의 가계도를 중심으로 해당왕의

실록에 나타나는 인물을 연결하였다. 각 왕조에 대한

사실의 기록에서 저자의 독자적인 해석이나 주해 과정

에 등장하는 인물 및 인물-인물 관계,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유사한 사건과 연계시키는 과정에 등장하는 조

선시대 인물들은 배제하였다.

고구려 왕조는 제1대 동명성왕부터 제28대 보장왕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5476
지 등장하는 인물 257명이며, 인물-인물 관계는 354건

이었다. 백제왕조는 제1대온조왕부터 제31대 의자왕까

지 등장하는 인물 261명이며, 인물-인물 관계는 363건

이었다. 신라왕조의 경우는 통일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하거나 필요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통일이전은

제1대 혁거세왕부터 제29대 태종무열왕까지 등장하는

인물 299명이며, 인물-인물 관계는 436건이었다. 통일

이후는 제30대 문무왕부터 제56대 경순왕까지 등장하

는 인물 292명이며, 인물-인물 관계는 414건이었다.

2.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는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노드로 하

고 등장하는 인물-인물 관계를 링크로 하여 구축하였

다. 등장하는 인물의 상하관계는 왕을 중심으로는 명확

하나 왕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하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배제하였다. 따라서 구축된 네트워크

는 in-out으로 연결되지 않고 인물사이에 관계가 있으

면 “1”을 부여하고, 관계가 없으면 “0”을 부여하는방법

으로 구축하였으며, 시각화는 싸이토스케이프

(cytoscape) 프로그램 (http://www.cytoscape.org/)을

사용하였다.

그림 1. 고구려(A), 백제(B), 통일 전 신라(C), 및 통일 후 
신라(D)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 

Ⅲ. 연구결과
삼국시대의 각 왕조실록 네트워크를 [그림 1](왕은

붉은 원으로 표시, 그 외에 인물은 녹색 다이아몬드로

표시)에서 보여주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드와 링크 및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인자는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각 왕조에 등장하는 인물 네

트워크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름

은 일반적인 사회 네트워크에 비해 크며, 척도 없는 네

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주지못하고 있다[그림 1]. 오히려

개인 간의 정보 전달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좁고 긴 분

포 특성을 가지는 유포 네트워크(dissemination

network)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왕조실록 인물 네트

워크는 한 왕에서 다음 왕으로 길게 이어지는 특성을

지니는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작은 세상 네트워크

(small world network)의 전형적인 특성의 하나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보다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

지는 (person-to- person) 양상을 지니는 유포 네트워

크에 더 가깝다[9].

흥미 있는 것은 통일 후 신라 인물 네트워크는 노드

나 링크의 수가 다른 네트워크의 그것들과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지름은약절반에 가까운 12에 지나

지 않는다[표 1]. 이는 통일 이후신라후반기희강왕부

터 반정에 의해 재위기간이 매우 짧은 왕들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몇대 이전의 왕의 아들이 다시집권하는

등 집권이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로 네트워크의 지름이

매우단축되었으며 이 지름의 단축은곧왕권의혼란이

라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표 1. 각 왕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조 인자 

(전)은 통일 전을, (후)는 통일 후를 의미하며,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통합한 네트워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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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을 표시하였는데, 중심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왕에 연결되어있는 인물의 수가

15이상인 왕을 허브(hub) 또는 중심 왕으로 명명하고

각 네트워크에 표시하였다[그림 1]. 통일 후 신라에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건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신라

후반부 대부분의 왕들이 왕건에 의지하였고 결국 왕건

에게 항복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등

장하는 인물 링크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국 전체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그림

2A 및 2D], 멱함수 분포[그림 2B 및 2E], 및 뭉침계수

분포[그림 2C및 2F]를 각각 [그림 2]에 나타냈다. 그림

2에서 A, B, 및 C는 삼국 통일이전의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며 D, E, 및 F는 삼국 통일 이후인명을 포함한 네

트워크에 관한 사항이다. 네트워크에서 고구려왕은 엷

은 푸른 육각형으로, 백제왕은 짙은 푸른 삼각형으로,

신라왕은붉은 원으로표시하였으며 그외인물은 국가

와 상관없이 녹색 다이아몬드로 표시하였다.

그림 2. 삼국 전체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이 삼국왕조실록 네트워크

에서 링크 수에 따른 노드의 수가 멱함수 분포를 가지

며, 링크 수에 따른뭉침계수 역시멱함수 분포를 가지

는 것으로 보아 척도 없는 네트워크임과 동시에 계층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13]. 계층적 네

트워크의 특징은 모듈(module)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

데, 이는 어떤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드가 결

합하여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중심이 되는 여

러 노드를 분산시켜외부의 치명적인 공격을피하기위

한 구조로 생명체 네트워크에서 자주 발견된다. 삼국왕

조의 인물 네트워크는 외부의 공격은 연관성이 없으나

한 왕을 중심으로 인물이모이는 형태의모듈을 형성하

는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의 왕에 따른 영토의 변화

를살펴보았다[그림 3]. 영토의 크기는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절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건국당시를절대적 크기와 관계없이 삼국모두

를 임의의 크기 1로 정하고, 어느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영토가확장되면 +1을 부여하고, 유지 되면 0을 부여하

고, 영토가 축소되면 -1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누적 크

기 나타냈다. 나라가멸망하는 시점에 영토 크기를 0으

로처리하였다. 왜냐하면 삼국 왕조실록에는 영토의확

장, 유지, 또는 축소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영토의 크

기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고구려

는 검은 사각형으로, 백제는 붉은 원으로, 신라는 녹색

삼각형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이방법의약점은 실제 크기를 반영하지못하는측면

이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 19대광개토왕당시 가장넓

은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원왕과 고국

양왕당시 영토가 축소되었기때문에절대 크기가 반영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

한 왕이 광개토왕이 아닌 차대왕으로 나온 이유이다.

이는 물론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 또는 축소 양상은 삼국을 이해하

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는 근초고왕

당시 가장큰영토를 유지한 왕으로 나타났으며 신라는

통일 이전은 진흥왕에 급속히 영토가확장되었다. 고구

려와 백제는 영토의확장 또는 축소가 반복하여 나타나

는데 반해, 신라의 경우는 항상 확대되거나 최소한 영

토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이후 신문왕때 가장 큰 영토

를 유지하다가 후삼국이 등장하는 진성여왕에 이르러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처음으로 영토가

축소되었으며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고려에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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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그림 3. 삼국 시대 영토 변화 양상 분석

이러한 영토 변화 양상을 통해서 고구려나 백제가 아

닌 신라가 통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신라는 북쪽에는 고구려, 서쪽에는 백제, 남쪽에는

가야, 동쪽에는 왜국이 항상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이

러한 여건속에서 신라가택할 수 있는 것은매우제한

적이었으며 그돌파구는외교에 대한 노력이었다. 살아

남기위해서는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 가장 적절한 국가

와 동맹을맺고협력하는방법이 신라가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최선의방법이었다. 역사적으로는 통일을위한

갈망으로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토 변화 양상 속

에숨겨진 정보는살아남기위한 수단으로 동맹을 선택

하였고, 그 동맹이 고구려와 백제가 쇠퇴할 시기에 당

과맺게 되었으며, 이것이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 삼국 시대 국제, 국내정치, 가족관계, 비왕권의 비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제관계, 국내정치, 왕을 중심

으로 한 가족관계, 및 왕이 아닌 인명간의 관계(비왕권)

를 비교하였다[그림 4].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비해

국제관계에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토 분쟁에 따른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나 다른 나라와

의 관계때문에 이 부분이많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

라는 국내정치와 가족 분야가 상대적으로더높은비중

을 차지하는데, 이는 신라 왕족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간의 혼인이나 국내 인물 간의 이합집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4A].

신라의 경우통일이전과 이후를비교해 보았는데, 통

일 이전에 비해 통일 이후에 국내정치 분야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B]. 이는 통일 신라 후반부

의 왕조실록의 기록들이 대부분 정쟁, 권력싸움, 반정에

의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보여준 중심 왕 또는허브 왕의 국제관

계, 국내정치, 왕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및 왕이 아닌

인명간의 관계(비왕권)를 비교하였다[그림 5]. 고구려

의 경우, 국제관계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왕은 영

양왕인데, 이는 수나라의 계속되는침범과 고구려의 선

전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많았기때문이다. 중천왕과

유리명왕은 왕비와후비가 많았으며 그에 따른 자식도

많이 생산되어 가족의 비중이 높아졌다[그림 5A].

그림 5.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 왕의 국제, 국내정치, 가족
관계, 비왕권 비교

백제의 경우, 고이왕이 국제관계 분야에, 국내 정치

분야에는 동성왕이 두르러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그

림 5B]. 고이왕때 대륙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

기에 국제 관계의비중이높았으며 동성왕은왜국에 있

다가 국내에 돌아와 강단 있는 정치를 펼치는 부분 때

문에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많아 국내 정치 비

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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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전 신라는 왕권이 강화된 태종무열왕임에도

불구하고비왕권분야의비중이높은 것은 왕 자신보다

는 통일에 기여한 인물인김유신과당시 전쟁에참여한

여러 장수 및 화랑들, 당의 소정방, 백제의 계백에 대한

사실 기술이 많았기 때문이다[그림 5C]. 국내 정치 분

야에는 진평왕이, 가족관계 분야에는 조분왕이높게 나

왔는데, 진평왕은 미실과 같은 인물에 의해 휘둘리는

왕을 묘사하는 과정, 모반을 일으킨 인물, 진압한 인물

의 등장때문이며 조분왕은 왕비와후비이들 자녀와의

관계때문에 가족의비중이높았다. 통일이후신라에는

국내정치 분야에는민애왕이, 가족 부분에는 성덕왕의

비중이높게 나타났다[그림 5D]. 민애왕은 장보고와후

에 신무왕이 되는 김우징의 왕위 쟁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내 정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덕왕은

2명의 부인 사이에 태어난 많은 자녀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이 상대적인 비교 분석이지

만,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 또는 본 연구에서

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왕과 이들 왕과 관계

가 있는 인물들을 분류하고 링크수를비교하였다. 이러

한 네트워크 정보를 바탕으로 각 왕들의 통치나 나라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중심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용

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Ⅳ. 결론
20세기 후반에 태동하기 시작한 복잡계 네트워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자연계와 비자연계뿐만 아니라, 학

문의 세계에서는 사회학에서부터 생물학, 경제학, 컴퓨

터 공학, 정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

고 있다[14]. 이 연구도초기에는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현재에는 네트워크로부터 유용

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15].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관한 기록들이

비교적잘보존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 박영규가 지은 한권으로 읽는 고구려, 백제, 신

라왕조실록은 비록 대용량 인명 데이터베이스는 아니

지만 인명 네트워크워크를 구축하고 유용한 정보를 도

출하는데 충분하였다[10-12].

본 연구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인물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구축된 인물을 국내정치, 국제관계, 가족관계, 왕

이 아닌 인물들과의 관계로 분류하고 링크수를 반영하

여 각 왕의 국가 통치나 국가경영에 관한 정보를 도출

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5]. 한 왕에 대한 정보를 각 왕

조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각 나라의 통치 또는 운영 방

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각 왕조 또는 각

왕조가 통합된 삼국시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분석

함으로서 부분적인 분석에서는 알기 힘든 정보나 사실

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라 통일의 역사적인 의미는 신라에 의한민족 단일

국가 성립에 의미를 두는견해와 한반도남부 지역만을

통합한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반론이 상존하고 있다

[16].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왕에 따른 영토변화 양상

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신라 통일의 의

미는 기존의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두는견해와는 다

른견해를 제시하였다. 삼국사기에서도 삼국통일의 가

장 주요한 요인을 고구려와 백제를압도한 신라의외교

력을 제시하였다[17]. 다시 말해, 고구려나 백제의 압

력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리적인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당과 동맹

을 추진함으로서 생존 가능하였으며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에서언급한 바와같이 신라의 통일은 지리적 여건

과 성골중심의 왕권을강화하는 인물 네트워크의 관점

에서 보면 이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과정에서 나타

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물론 이 견해가 역사적인 관

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관점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정보 관점에서 새로운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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